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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갈라치기, 이번에는 장애인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25일부터 나흘동안 무려 10차례에 걸쳐 장
애인 투쟁을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28
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제25차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시위 
진행 중에도 페이스북에 “조건 걸지 말고,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 삼는 
시위방식을 중단하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이준석 대표가 ‘시민불편’ 프레
임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가르고 있으며, 선거를 위해 장애인을 도구화 
하는 몰염치한 정치인임을 보여줍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연일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위해 교통을 방해한다며 장
애인 투쟁에 대한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윤석열 당선
인에게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과 탈시설 권리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인수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
을 뿐입니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여성들과 흑인들이 참정권과 민
권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비판한 극우파 백
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대표는 누구의 처지가 더 절박한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
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몰염치한 계산을 바탕으로 선거를 위한 표 몰이를 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라치기의 희생양은 장애인이지만 다음에는 
누가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희식)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성별과 세대를 분할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호불호를 갈라 대한민국 분열을 조
장한 행위에 대해 비판합니다.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고 전선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 시
위를 ‘비문명적 관점의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장
애인도 엄벌의 대상임을 강조하여 장애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언술에 대
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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